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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심리적 특성과 영아기질, 양육행동이 영아발달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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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행동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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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어머니 심리적 특성(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우울, 양육스트레스), 영아기질, 양육행동이이 영야발
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변인들의 설명력을 알아보는데 있다. 연구대상은 2008년도에 출생한 영아 1,802명과 
어머니이다. 연구를 위하여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아동패널 3차년도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PSS 18.0을 이용하
여 상관관계분석을 하였으며 Amos 16.0을 통하여 영아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로와 각 변인 간의 직·간접효과를 알아
보았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 긍정적 심리특성의 영향으로 인하여 어머니 양육행동까지 긍정적 영향을 미쳐 
영아발달의 간접 효과는 유의하였고, 어머니 양육행동을 매개하여 영아발달로 가는 경로에서 완전매개의 역할을 하였다. 둘
째, 영아기질 및 어머니 양육행동이 영아발달에 미치는 간접 효과는 유의하였으며 어머니 양육행동을 매개하여 영아발달로 
가는 경로에서 완전매개 효과를 나타내었다. 셋째, 어머니 양육행동이 영아발달에 미치는 직접 효과는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
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explanatory power of the mother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self-efficacy, self-esteem, depression, parenting stress), infant temperament, parenting look at how the variables affect
the infant development. Study is an infant born in 2008, 1802 mothers name. Child Policy Research Institute Korea
Children's Panel 3rd year data were used for the study. Analysis of the data was analyzed using the SPSS 18.0 
correlation evaluate th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between the path and the effect of each variable on infant 
development through Amos 16.0.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mother significant indirect effect of mothers 
had a positive impact due to the influence of positive parenting Infant Development Psychological variables were 
mother and mediating role of parenting behavior was completely mediated in the path to infant development. Second,
infant temperament and parenting mothers showed a complete mediating effect on the path to the Infant Development
were significant indirect effects mediated by parenting mothers on infant development. Third, the direct effects on
the mother parenting infant development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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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영아기는 전 생애에서 차지하는 기간은 짧으나 의사

소통, 개인 사회성, 문제해결, 신체발달 능력 등에서 급
속한 변화를 겪게 된다. 또한 이 시기는 의사소통 능력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식도 출현하여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욕구의 표현도 활발해지는 시기이다. 그러한 
이유로 영아기는 다른 시기에 비해 이후의 성장·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이 뿐만 아니라 발달로 인한 급속한 변화는 불
균형을 초래하여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을 겪게 되지만, 
점차 문제해결 능력도 발달된다. 
이러한 어려움은 영아 자신의 기질과 어머니의 심리

적 특성과 양육행동에 의해 경감될 수 있으며 어머니와

의 상호호혜적인 경험은 독특한 발달적 양상 및 개인차

를 보이게 되어 이후 발달의 기초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어머니 심리적 특성, 양육행동, 영아기질은 영아발달을 
포함하여 이후 발달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이라 할 수 

있다. 
국내의 경우 영아기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는 다른 발

달시기에 비해 드물게 이루어졌다[1]. 그러나 최근 영아
에 대한 연구가 점차 증가되고 있으며, 국내의 몇몇 영아 
관련 연구들[2-3]에서 영아기질과 어머니 심리적 특성, 
양육행동의 연관성을 밝혔으며, 이러한 변인들을 영아발
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인으로 설명하고 있다[4].
또한 최근의 연구들은 어머니 심리적 특성, 양육행동

을 포함하는 다면적 연구가 필요함을 보고하였다. 
Crockenberg[5]는 연구를 통하여 어머니의 내적 자기효
능감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정서적 지원과 칭찬의 경험이 

결과적으로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개선시켰다고 하였다. 
박현정과 이경님[6]은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양육행동도 온정적이었으며, 긍정적인 양육행동은 자신
의 성취가치를 높인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의 
성취동기에도 영향을 미쳐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자녀의 

성취동기는 인과효과가 큼을 밝혔다. 
Lerner와 Galambos[7]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자기

효능감이 낮으면 자녀의 요구에 회피적인 반응이나 거부

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영아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

었다. 그리고 우희정[8]의 연구에 의하면 어머니의 자기
효능감은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영아의 자기효

능감에도 간접적 영향을 미친다. 즉, 어머니의 자기효능

감이 높을수록 바람직한 양육행동을 보이며, 자기효능감
이 낮은 어머니는 강압적인 행동을 보였다. 공인숙[9]도 
자녀에게 강한 권위적 양육행동을 보인 어머니에 비해 

애정과 통제가 적절히 균형 잡힌 민주적인 양육행동을 

나타낸 어머니가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증명하였다.
어머니의 심리특성 중 자아존중감도 자기효능감 만큼 

많은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진 변인이다. 자아존중감은 
어머니 자신에 대한 주관적 지각과 가치의식이며, 환경
의 지각에 있어 선택적으로 경험하고 해석하여 행동하는 

방향을 결정해주는 중요한 변인이므로 감정의 전이라는 

측면을 고려해 볼 때 영아발달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자아존중감과 양육행동의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밝히고 

있으며 자아존중감이 높은 어머니는 자신에 대한 명확한 

자아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평가할 때 긍정

적이었다[10]. 또한 자아존중감이 낮은 어머니에 비해 
자녀양육으로 발생되는 어려움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양육스트레스 또한 덜 지각한다[11]. 
자아존중감이 높은 어머니는 긍정적이며 애정적인 양

육행동을 보인다고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 Cohen과 
Willis[12]는 어머니의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완화시킬 
수 있는 변인으로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을 제안하기도 하

였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이 높고 낮음에 따
라 자녀에 대한 인식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어머

니의 자아존중감은 영아발달과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

는 매우 중요한 변인이다.
한편 Panaccione와 Wahler[13]는 어머니의 우울증상

으로 자녀의 우울증상도 높아진다고 하였고 어머니가 자

녀에게 대답하지 않거나, 부주의하며, 무관심하고, 자녀
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등은 바람직하지 않은 양육행

동과 연관이 있다고 하였다. Hammen[14] 또한 어머니
의 우울은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쳐 우울과 관련하여 한 

가지 이상의 사례를 자녀가 가지고 있었으며 재발의 위

험이 높다고 하였고 우울은 성인이 되었을 때까지 영향

을 미쳐 친밀한 인간관계에서 보다 더 부정적인 결과를 

나타냈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우울한 부모의 자녀
들은 정신 질환 발병 위험이 매우 높고, 또래관계의 어려
움, 사회적 유능감의 저하, 학업수행 능력 저하 등 광범
위한 영역에서 사회 부적응의 문제에 노출되어 있으며

[15], 영유아기에서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감정의 혼란이 
실질적인 연속선상에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어머니의 우울 증상이 높을 경우 어머니는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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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지각하게 되고 자녀에 대한 정서

적 관여도 줄어 자녀에게 비판적 행동을 나타내고 강압

적인 태도를 보이며, 적대적이거나 짜증을 많이 내며, 엄
격하고 비일관적인 양육행동을 보인다[16]. 특히 어머니
의 산전, 산후 우울은 양육행동을 통해 어머니-영아 상호
작용에도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영아발달에까지 영향

을 미치는 변인으로 밝혀졌다[17].
그리고 고성혜[18]는 어머니가 지각한 양육스트레스

를 통하여 어머니 심리적 특성과 가족환경 변인을 연구

한 결과 우울과 양육스트레스와의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안지영[19]도 어머니의 자녀발달에 대한 지각과 
성취압력과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인식에 대하여 연구하

였는데 자녀발달과 성취압력과 모성 인식은 어머니의 양

육스트레스를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임을 밝혔다. 어머니
의 양육효능감과 양육행동을 통하여[20], 부모의 양육효
능감과 양육지식 및 민감성 연구[21]에서, 또한 어머니
의 양육지식과 양육스트레스의 관련성 연구[22]에서 어
머니 심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를 함께 다루었다. 
이상과 같이 어머니 개인의 심리적 특성들은 영아발

달과 어머니의 양육행동과도 관련이 있다. 그런데 어머
니 개인의 심리적 특성들과 더불어 자녀를 양육하면서 

겪는 부정적인 경험은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한다는 자책감을 유발하기도 한다. 그 중 양육스트레
스는 영아발달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

요변인으로 밝혀졌다[23]. 어머니는 자녀의 출산과 더불
어 정신적․신체적․사회적 변화, 가족구조와 구성원간
의 관계 및 역할변화를 겪게 되면서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를 겪게 된다[24]. 
양육을 수행함에 있어 어머니의 스트레스는 부모-자

녀간의 역기능적 상호작용으로 이어져 영아의 문제행동

을 유발하거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5].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어머니일수록 거부, 
통제와 같은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나타내 영아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양육스트레스가 낮은 어
머니는 자녀에게 합리적․애정적 행동을 많이 나타내 영

아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26]. 특히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유아가 성장하는 동안 계속 지속되는 경

향이 있어서 유아의 부적응이나 문제행동에 직․간접적

으로 영향을 주며[27], 유아의 적응성, 리더쉽, 인지도와 
같은 사회성 발달에도 영향을 미친다[28].
이처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어머니 개인의 심리

적 특성뿐만 아니라 영아기질과 영아발달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은 영아발달과 
어머니 양육행동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인데 양육스트

레스가 낮을수록,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
녀의 발달적 특성을 인지할수록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보

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최근 양육행동과 관련한 국내 연
구들을 살펴보면, 영아발달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간의 
일차적 관계만 고려하기보다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선

행하는 심리적 특성인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우울, 양
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도 함께 다루어지고 있다[22]. 
한편, 인간에게 있어 인격 및 습관의 형성은 영아기부

터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부모의 양육행동이 중요하다

는 것은 20세기에 들어서서 증명되기 시작했다. 어머니 
양육행동은 자녀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데 어머니가 온정적이면 자녀는 사회적이고 자기주장을 

표현하는데 익숙하다. 즉 어머니의 관심과 애정은 어머
니-자녀와의 관계가 긍정적으로 형성되게 하고 자녀들의 
발달 또한 긍정적이었다[29]. 
그러나 어머니가 거부․통제적인 양육행동을 행할 경

우 자녀는 화를 잘 내는 성격을 보이며, 문제해결 상황에
서 공격적인 행동을 보였다[30]. 이렇듯 어머니가 긍정
적이지 못한 양육행동으로 자녀를 대하면 자녀의 성격은 

거부, 무반응, 불안정, 부정적 세계관을 갖게 되는 등 발
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31]. 이상의 연구들에서
와 같이,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은 자녀들의 발달에 
긍정적이고, 부정적 양육행동은 발달에 역효과를 초래함
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영향력은 영아 개인의 기질에 따라서 달리 나

타났다. 기질은 영아기 뿐만 아니라 성인기에 이르기까
지 발달에 있어 연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

다[32]. 또한 영아기질은 선천적 변인을 갖고 있기는 하
지만 불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환경과 상호작용을 한
다는 자녀효과 모델[33]과 영아 환경으로부터 차별화된 
반응을 보이고 이로 인한 차별 환경이 다시 영아발달에 

기여한다는 유기체 환경 촉발모델[34] 관점에 관심을 가
져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역할 수행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기 위해 영아기질을 빨리 파악하고 기질에 

적합한 상호작용과 양육행동을 취할 때 영아발달에도 긍

정적이므로 함께 연구되어져야 한다[35]. 
한편 어머니 양육행동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연구[36]

는 자녀의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양육행동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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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division N %

Infant Sex
Male 919 51.0

Female 883 49.0

Month

23Months  67  3.7
24~25Months 717 39.8
26~27Months 848 47.1
28~29Months 154  8.5
30~31Months  16  0.9

Mother

Age

Under 25s  41  2.3
26s-30s 427 23.7
31s-35s 925 51.3

Over 36s 395 22.0
Missing data  14  0.7

Edu
cation

High School 501 27.8
College 419 23.3

University 669 37.1
Master  89  4.9

Missing data 124  6.9
Of 

employm
ent

Employment  600 33.3
Unemployed 1201 66.7
Missing data  1  0.0

녀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과 양육행동을 

매개로 자녀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에 대

해서 검증하였다. 그 결과 어머니 양육행동이 자녀의 사
회성 발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절된 매개효과를 분석한 연구[37]는 어머니 양육
행동이 자녀의 문제행동을 차단하거나 완충해주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고, 결과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자녀의 
문제행동을 차단하고 부정적 영향을 완충하는 기능도 수

행함을 조절된 매개효과를 통해 확인하였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과 영아기질을 어머니

의 양육행동과 매개하여 영아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영아가 전

인적인 발달을 이루기 위해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과 어

머니 양육행동이 중요하다 사료되어 어머니의 심리적 특

성으로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우울, 양육스트레스의 
영아발달에 대한 영향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영
아 개인 변인으로 영아기질은 어머니 심리적 변인 및 양

육행동과 영아발달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이므로 본 연

구의 변인으로 포함하였다. 그와 함께 어머니 양육행동
을 매개로 하여 어머니 심리적 특성, 영아기질이 영아발
달에 미치는 영향력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선정된 연구문제는 아래와 같다.
1. 어머니 심리적 특성, 양육행동, 영아기질이 영아발
달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2. 어머니 심리적 특성이 양육행동을 매개하여 영아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3. 영아기질이 양육행동을 매개하여 영아발달에 미치
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아동패널(PSKC) 3차
년도(2010) 데이타를 사용하였다. 아동패널자료는 수집
부터 활용까지 3년의 시간이 걸리며 3차년도 데이타는 
2012년에 배포되었다. 한국아동패널의 3차년도 자료는 
대상자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영

아 1,802명과 영아를 양육하는 어머니이다. 
연구 참여자들의 인구학적 배경은 Table 1과 같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인 영아의 성별은 남아가 919명으
로 51%를 차지하며 여아는 883명으로 49%이다. 영아의 
성별은 비슷한 비율이었으나 남아가 약간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영아의 평균 월령은 25.75개월이며 어머니
의 평균 연령은 33세로 대부분 30대이다. 

Table 1. Description of the variables (n=1,802) 

2.2 연구도구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KICCE)의 한국아동패널
(PSKC) 3차년도(2010) 연구도구를 사용하였다. 영아발
달, 어머니 심리적 특성(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우울,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 영아기질을 측정하기 위한 도
구는 다음과 같다. 

2.2.1 영아발달

영아발달 검사도구는 1980년대 미국의 Oregon 대학
에서 개발된 ASQ(Age & Stage Questionnaire)이며 이 
도구를 허계영, Janen Squires, 이소영, 이준석[19]이 한
국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K-ASQ(Korean-Age & Stage 
Questionnaire)를 표준화하였다. K-ASQ는 총 5가지 발
달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K-ASQ의 5개 영역별 문
항에 대하여 ‘예’는 10점, ‘가끔’은 5점, ‘아니요’는 0점
으로 점수화 하였다. 영아발달 하위변인 의사소통의 신

뢰도 Cronbach‘s   = .66, 개인사회성의 신뢰도 

Cronbach‘s   = .65, 문제해결의 신뢰도 Cronbac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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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신체활동의 신뢰도 Cronbach‘s   = .61, 영아발

달의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 .73 이다. 

2.2.2 자기효능감

어머니의 자기효능감 도구는 Pearlin Self-Efficacy 
Scale[20]을 번안 수정한 아동패널 검사도구이다. 
Pearlin Self-Efficacy Scale은 높은 내적합치도와 작은 
수의 문항 내용은 ‘나는 내게 일어나는 일들을 거의 통
제하지 못한다’ 등의 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한다. 그리고 문항의 내용이 부정적인 자기
효능감을 나타내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역코딩하여 

변수 변환하여 긍정적 자기효능감을 나타내도록 하였다. 

자기효능감의 신뢰도는 Cronbach‘s   = .83 이다. 

2.2.3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Rosenberg[21]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도(Rosenberg Self-Esteem Scale)를 번안한 아동패널
자료를 검사도구로 사용하였다. 질문의 내용은 긍정적으
로 진술된 5개의 문항과, 부정적으로 진술된 5개 문항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질문에 대한 척도의 구성
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4점)’의 4
점 리커트 척도이다. 부정적으로 진술된 문항들은 역코
딩하여 변수 변환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자아

존중감을 지니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자아존중감의 

신뢰도는 Cronbach‘s   = .87 이다. 

2.2.4 우울

우울의 측정도구는 Kessler 등[22]이 개발한 간편형 
우울척도 K6를 수정한 아동패널 검사도구이다. 내용은 
‘지난 30일 동안 매사에 힘이 드셨습니까?’, ‘지난 30일 
동안 너무 슬퍼서 뭘 해도 기운이 나지 않으셨습니까?’ 
등의 총 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질문 내용에 대하
여 ‘전혀 안느낌’은 1점으로 ‘항상 느낌’은 5점으로 평정
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의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의

미한다. 우울의 신뢰도는 Cronbach‘s   = .91 이다.

2.2.5 양육스트레스

양육스트레스는 Abidin의 Parenting Stress 
Index(PSI), Crnic, Greenberg의 Parenting Daily 
Hassles(PDH), Mann과 Thornberg의 Maternal Guild 

Scale(MGS)을 기초로 하여 김기현, 강희경[23]이 한국
형으로 개발한 척도를 수정 보완한 아동패널 검사도구이

다. 총 10개 문항이며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양육스트레스의 신뢰도Cronbach‘s   = .86 이다. 

2.2.6 양육행동

어머니 양육행동에 대한 검사도구는 Bornstein, 
Tamis-LeMonda, Pascual, Haynes, Painter, Galperin 과 
Pecheux[24]가 개발한 양육스타일(PSQ: The Parental 
Style Questionnaire)이다. 양육행동은 온정성을 알 수 
있는 5개 문항과, 반응성을 알 수 있는 4개 문항이다. 문
항은 사회적 양육유형 9개 문항이 선택된 것이다. 양육
행동의 구성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

다(5점)’로 평정되고, 온정성 신뢰도 Cronbach‘s   = 

.78, 반응성 신뢰도 Cronbach‘s   = .80, 어머니 양육행

동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 .88이다. 

2.2.7 영아기질

영아기질을 측정하기 위해 EAS(Emotionality, 
Activity and Sociability-Temperament Survey for 
Children-Parental Ratings)를 사용하였다. EAS는 사회
성, 정서성, 활동성의 3개의 하위 변인으로 구분되어, 각
각 10개, 5개, 5개, 총 20개 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 중에서 평정하는 5점 
Likert 척도이다.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20∼100이다. 그
러나 EAS 중 일부 문항은 역코딩 문항이므로 점수화 시 
재 코딩하였다. 영아기질 하위변인 사회성의 신뢰도 

Cronbach‘s   = .51, 정서성의 신뢰도 Cronbach‘s   = 

.44, 활동성의 신뢰도 Cronbach‘s   = .58, 영아기질의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 .70 이다.

2.3 자료분석

본 연구는 SPSS 18.0을 이용하여 이루어졌다. 측정도

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계수를 구
하였다. 모든 척도의 변인 간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모델의 경로도
는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분석하여 어머니 심리적 특성, 
양육행동, 영아기질이 영아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로와 각 변인 간의 직·간접효과를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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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1
2 .28** 1
3 .39** .38** 1
4 .38** .36** .49** 1
5 .07** .02 .04 .05* 1
6 .09** .03 .05* .08** .48** 1
7 -.10** -.04 -.04 -.03 -.55** -.55** 1
8 -.13** -.05* -.05* -.08** -.46** -.53** .50** 1
9 .02 .03 .04 .06* .16** .07** -.17** -.15** 1
10 .03 .04 .01 .06* .14** .21** -.15** -.16** .16** 1
11 .01 .03 .01 .05* .10** .15** -.07** -.06** .30** .63** 1
12 .17** .06** .09** .10** .30** .43** -.31** -.46** .01 .18** .12** 1

13 .12** .06** .06* .06* .29** .41** -.28** -.41** .00 .21** .14** .78** 1

  
1. communication, 2. personal-social, 3. problem solving, 4. physical activity, 5. self-efficacy, 6. self-esteem, 7. Depression, 
8. parenting stress, 9. sociality, 10. emotionality, 11. activity, 12. warm-hearted, 13. responsive

Table 2. Correlation of Variables                                                            (n=1,802)

3. 연구결과

3.1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상관관계분석 결과 Table 2를 살펴보면 영아발달의 
의사소통과 자기효능감(r = .07, p < .01), 자아존중감(r 
= .09, p < .01), 온정성(r = .17, p < .01), 반응성(r = 
.12, p < .01), 우울(r = -.10, p < .01)과 양육스트레스(r 
= -.13, p < .01)는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다. 영아발달의 
개인 사회성은 온정성(r = .06, p < .01)과 반응성(r = 
.06, p < .01), 양육스트레스(r = -.05, p < .05)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 영아발달의 문제해결을 살펴보면 자아
존중감(r = .05, p < .05)과 어머니 양육행동의 온정성(r 
= .09, p < .01)과 반응성(r = .06, p < .05)이 유의한 상
관이 나타났다. 
한편 영아발달의 신체활동은 자기효능감(r = .05, p < 

.05), 자아존중감(r = .08, p < .01), 양육스트레스(r = 
-.08, p < .01)는 유의한 상관이었다. 그리고 영아기질의 
사회성(r = .06, p < .05)과 정서성(r = .06, p 측정변인
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었다. 그리고 변인들 간의 상관
관계는 최대 .78로 .85이상일 경우 독립변수들 간의 지
나친 상관관계로 인해 추정치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다중공선성을 의심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

3.2 연구모델의 검증결과

어머니 심리적 특성, 양육행동, 영아기질이 영아발달
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모델을 통해 검증하였다. 또한 연
구모델을 평가하기 위하여 모델에 대한 적합도 지수를 

측정한 값은 Table 3과 같다.

Table 3. Model Fit Summery of Research Model

x² df NFI IFI TLI CFI RMSEA

389.1 59 .95 .95 .94 .95 .05

연구모델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x² 은 389.1(59, p < 
.001), NFI(.95), IFI(.95), TLI(.94), CFI(.95)는 .90 이상
으로 우수하였고, RMSEA(.05)는 .08 이하로 양호하였다. 
연구모델의 경로분석 결과는 Fig. 1과 Table 4에 제시

하였다. 

**p < .01, ***p < .001, 
Factor is being standardized coefficients

Fig. 1. The Infant Development of the impact of fina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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β Estimate S.E. C.R. P
Mother`s Various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

Infant Development 
.04 .097 .089 1.092 .275

Infant Temperament → .02 .108 .179 .601 .548
Nurturing Behavior → .13 .203 .059 3.465 ***
Mother`s Various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

Nurturing Behavior
.56 .822 .045 18.424 ***

Infant Temperament → .07 .291 .097 3.010 **

Mother`s Various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 self-efficacy .67 1.549 .061 25.496 ***
→ self-esteem .75 1.000 ***
→ Depression -.72 -1.634 .060 -27.347 ***
→ parenting stress -.71 -1.468 .054 -26.992 ***

Infant Temperament
→ sociality .31 1.000 ***
→ emotionality .66 3.459 .283 12.218 ***
→ activity .95 5.103 .527 9.678 ***

Nurturing Behavior
→ warm-hearted .92 1.121 .038 29.602 ***
→ responsive .85 1.000 ***

Infant Development 

→ communication .55 1.478 .084 17.675 ***
→ personal-social .53 1.135 .066 17.203 ***
→ problem solving .71 1.353 .068 19.751 ***
→ physical activity .68 1.000 ***

**p < .01, ***p < .001, Factor is being standardized coefficients

Table 4. The path coefficient the final model

Table 5. Infant Development: direct, indirect effects among the variables total effect (in%)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S.E t-value

(C.R.)
Mother`s Various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

Infant
Development 

 4.4 7.5 11.9 .089  1.092
Infant Temperament →  1.8 1.0  2.8 .179  .601
Nurturing Behavior → 13.4 13.4 .069  3.465***

Mother`s Various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
Nurturing 
Behavior 56.4 56.4 .045  18.424***

Infant Temperament →  7.3  7.3 .097  3.010**
**p < .01, ***p < .001, Factor is being standardized coefficients

Fig. 1의 어머니 심리적 특성, 양육행동, 영아기질이 
영아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연구모델을 살펴보았

다. 어머니 심리적 특성이 영아발달에 영향을 주는 직접
적인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았다(β = .04, t = 1.065, p > 
.05). 영아기질 또한 영아발달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
력은 유의하지 않았지만(β = .02, t = .586, p > .05) 양
육행동이 영아발달에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냈다(β = 
.14, t = 3.501, p < .001). 그리고 양육행동으로 향하는 
직접적인 영향력을 살펴보면 어머니 심리적 특성은 유의

하였고(β = .56, t = 18.425, p < .001) 영아기질도 유의
한 영향을 미쳤다(β = .07, t = 3.008, p < .01). 그리고 
표준화계수에서는 p < .05이상, CR. = 1.965 이상이어야 
유의하지만 구조방정식 특성상 적합도 검증결과가 우수

하므로 다른 경로의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고 

해서 무의미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38].
어머니 심리적 특성, 양육행동, 영아기질이 영아발달

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선택된 최종모델을 

기초로 하여 각 변인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경로계수(regression weights)를 Table 4에 나타내
었다.
각 변인들 간의 직접효과(direct effect)와 간접효과

(indirect effect), 총효과(total effect)를 구하여 Table 5
에 제시하였다. 

Table 5를 참고하여 직·간접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어머니 심리적 특성이 영아발달에 미치는 직접효
과는 4.4%(t = 1.092, p > .05)였다. 그리고 양육행동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에서는 7.5%였으며 이를 더한 총효
과는 11.9%였다. 다음은 영아기질이 영아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에서의 직접효과도 1.8%(t = .601, p > .05) 이었
고 양육행동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는 1.0%로 총효과의 
결과는 2.8%였다. 반면 양육행동이 영아발달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총효과는 13.4%(t = 3.465, p < .001)로 유
의하였다. 그리하여 변인간의 간접경로를 자세히 알아보
기 위해 매개변인인 양육행동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여 

소벨검증을 이용하였다. 
소벨검증은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을 통해 종속변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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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효과, 즉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은 간접효과
를 간접효과의 표준오차(Sab)의 비율, 즉 일종의 검증통
계치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고 검증하는 것이다. 
검증값이 1.96보다 크면 간접효과는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본다.
소벨검증 결과는 아래의 Table 6과 같다.

Table 6. Mother parenting indirect effects Sobel test
Mother`s Various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Nurturing Behavior→
Infant Development

Infant Temperament→
Nurturing Behavior→
Infant Development

Α 0.56 0.07
Β 0.13 0.13

ＳＥＡ 0.039 0.029
ＳＥＢ 0.001 0.001
Sobel 
test 14.272 2.413

Table 6에 나타낸 바와 같이 어머니 심리적 특성과 
영아기질이 영아발달로 가는 경로에 있어서 양육행동의 

매개효과 소벨검증값은 14.272(p < .001)와 2.413(p < 
.01)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Fig. 2, 
Fig. 3과 같다. 각각의 A, B, C 직접효과와 비교하여 
A×B의 간접효과를 보면 양육행동은 완전매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Fig. 2. Psychological variables of the mother is in 
effect on Infant Development Parenting 
complete mediating effect

Fig. 3. The effects of infant temperament in Infant 
Development Parenting complete mediating 
effect

양육행동을 매개로 하여 어머니 심리적 특성과 영아

기질이 영아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에서 양육행동은 

Table 6에서와 같이 소벨검증 결과도 유의하였고 양육
행동은 완전매개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4. 결론

본 연구는 영아발달을 설명하는 선행연구들을 기초로 

하여 재구조화한 통합모델을 제안하고, 연구모델이 영아
발달을 설명하는 적합한 모형인지를 검증하였다. 
어머니 심리적 특성이 영아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긍정적 심리특성인 자기효능감과 자

아존중감은 영아발달에 정적 상관을 나타냈고 어머니 심

리적 변인 및 양육행동이 영아발달에 미친 직접 효과는 

정적 영향을 미쳤다. 살펴보면 어머니 긍정적 심리특성
인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은 어머니 부정적 심리특성

인 우울과 양육스트레스가 정적 효과를 상쇄하였지만, 
긍정적 심리의 영향이 영아발달에 미친 효과가 더 큼으

로 인하여 정적 영향력을 나타내었다. 긍정적 심리를 갖
고 있는 어머니는 대부분 자신의 감정만큼 타인의 감정

도 중요하고 서로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와 상황에 맞춰 감정을 표현한다. 그
러나 영아는 아직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미숙하

므로 어머니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통해 발달의 전반에 

걸쳐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어머니의 노

력이 필요하다. 
둘째, 어머니 부정적 심리특성인 우울과 양육스트레

스는 영아발달에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
는 어머니 부정적 심리인 우울과 양육스트레스로 인하여 

어머니 긍정적 심리인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이 상쇄

되어 영아발달에도 영향이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셋째, 어머니 심리적 특성이 영아발달에 미치는 영향

에서 어머니 양육행동의 매개효과를 소벨검증한 결과는 

유의하였다. 그리고 어머니 양육행동이 완전매개의 역할
을 하고 있어 어머니 심리특성과 어머니 양육행동은 영

아발달에 미치는 간접 효과가 큼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어머니 양육행동이 영아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고 직접 효과가 큼을 나타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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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분석할 때 본 연구에서 완전매
개의 역할을 한 어머니 양육행동은 어머니의 긍정적 심

리인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의 지지와 더불어 영아발

달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음은 영아기질이 영아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해보면, 첫째, 영아기질(사회성, 정서성, 활동성)은 
영아발달에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영아발달의 

각 하위변인들 중 신체활동에서 유의미하였다. 즉, 영아
기질의 사회성이 높을수록 활동적이며 타인과의 빈번한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인지적 자극을 받게 되고 사회·정
서성 및 인지발달 능력도 높아지며, 영아기질의 정서성
이 긍정적일수록 어머니는 영아의 언어발달에 민감하게 

반응함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둘째, 영아기질이 영아발달에 미치는 직접 효과는 정

적 효과를 나타내었다. 영아 개인에게 내재된 기질은 개
인차로 인해 미치는 영향에 따라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는데 그것은 영아 개인의 기질적 변인에 따라 사교성

이 풍부하거나 수줍음이 많고 활동적인 영아들이어도 외

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이러한 변화는 발달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어머니가 영아 개개인의 기질적 특성을 얼

마나 잘 파악하여 영아를 양육하느냐에 따라서 더 나은 

발달적 성과를 이룰 수 있다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영아기질은 자녀와 어머니와의 관

계가 긍정적일수록 사회성, 정서성, 활동성이 높아짐을 
나타냈고 어머니와 자녀가 어떠한 관계를 형성했느냐에 

따라 영아발달의 질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래
서 자녀가 건강하고 훌륭하게 자라주길 바란다면 어머니

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강조되어야 한다. 그
와 더불어 좋은 부모가 되려고 노력하는 어머니들을 위

해 제도적 지원과 사회적 관심도 함께 뒷받침된다면 영

아가 성숙한 어른으로 성장·발달할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다. 
셋째, 영아기질이 영아발달에 미치는 영향에서 어머

니 양육행동의 매개효과를 소벨검증한 결과는 유의하였

고 완전매개의 역할을 하였다. 즉 어머니 양육행동이 완
전매개의 역할을 하여 영아기질과 어머니 양육행동이 영

아발달에 미치는 간접 효과가 큼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
구결과는 영아가 긍정적인 정서를 갖고 있을 때 어머니

와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이며, 어머니가 어머니 역할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영아의 기질을 조기에 파악할수록, 
그리고 그에 따른 적절한 양육행동을 취할 때 영아발달

도 긍정적임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 양육행동이 영아발달에 미치는 영

향을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 양육행동이 영아
발달에 정적상관관계였으며 유의하였다. 또한 어머니 양
육행동이 영아발달에 미치는 직접 효과도 유의하였으며 

어머니의 애정적이고 자율적인 양육행동은 영아가 다른 

사람들과 지낼 때의 관계에서도 민주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었다. 
종합해보면, 영아발달은 어머니 심리적 특성과 선천

적 요인인 영아기질보다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통한 영향

이 더 큼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어머니 양육행동을 설
명할 수 있는 변인으로는 어머니 심리적 특성을 들 수 

있다. 어머니의 심리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에 따라 
어머니 양육의 실제도 달라져 영아발달의 질적 변화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 양육자인 어머니가 
자신의 자녀를 그대로 수용하고 일관성 있는 양육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때때로 어머니는 심리상태에 따라 영아의 행동이 기

분 좋게 인식되기도 하고 반면 혼을 내는 등 일관성 없

는 양육행동을 보일 때가 있다. 이러한 행동은 오히려 자
녀의 혼란만 초래할 뿐이므로 어머니는 심리상태에 따라 

좌우되지 않고 일관된 양육행동을 유지하기 위한 확고한 

육아원칙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어머니의 긍정적인 심리
가 양육행동에 반영되도록 도와야 한다.
한편 현대사회의 부모들은 영․유아기의 중요성에 대

해 잘 알고 있고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부모의 양육행동

에 대한 관심도 매우 증가되었다. 그런 이유로 부모는 체
계적이고 양질화된 교육수혜를 자녀에게 반영하고자 심

리적·경제적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그런데 가장 안타
까운 것은 부모는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 환경적인 부분

들에 집중하다보면 자녀에게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있

다. 
그러나 ‘부모는 자녀의 최초이자 평생 스승’임을 고려

해 볼 때 지나친 열성은 어머니의 지나친 양육행동의 또 

다른 양상이라는 것을 간과할 수도 없다. 그러한 어머니
의 적극적인 양육행동은 영아발달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는 거둘 수 있겠지만 궁극에 가서는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 그러므로 자녀의 전인적인 발달을 도와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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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는 자녀를 향한 집착과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이나 

비교보다 긍정적 삶의 자세와 성숙한 인간관계 등을 형

성할 수 있도록 일관성 있는 양육행동으로 자녀의 발달

에 기여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해야 한다. 
그리고 자녀 양육을 보다 잘 하기 위해 어머니는 긍정

적인 양육행동과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한데 긍정적인 행동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반영하

고 아쉬웠던 부분을 수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와 함께 
어머니 자신이 성장하는 동안 좋은 양육행동을 경험하지 

못하였거나 그런 이유로 부정적 양육행동이 세대 간 전

수될 수 있음에 따라 긍정적 양육행동 및 바람직한 의사

소통에 대한 교육 등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자녀와 어머
니의 대화시간이 길수록 어머니는 자녀의 요구에 민감하

게 반응하므로 자녀는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을 경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영아의 성장· 발달과 함께 어
머니 양육행동과 관련된 여러 변인들도 변화하므로 이러

한 변인들의 영향과 역할을 확인할 수 있는 종단적 연구

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 밖에 산후 우울증, 주부 우울증, 양육스트레스와 

같이 어머니의 체력이 저하되어 지친 경우, 감정 자체에 
기복이 생긴 경우에도 양육행동의 일관성을 잃을 수 있

다. 그러므로 일관되지 못한 양육행동이 우울, 양육스트
레스나 육체적 피로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이를 해결하는 

데 우선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와 함께 영아의 
기질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어머니 자신만의 시간을 

갖거나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는 등 체력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방법을 찾도록 해야 한다. 또한 부부가 서로 수
시로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 고민과 갈등을 푸는 것도 필

요할 뿐만 아니라 영아기는 어머니가 느끼는 양육의 부

담이 큰 때이므로 어머니가 바람직한 양육행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로서 아버지의 적극적인 양육참여를 유

도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영아발달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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